
 

더 타임즈(THE TIMES) 대학 순위 평가방법 달라졌다.  
- 논문 인용 지수: 엘시비어(Elsevier)출판사의 스코퍼스(Scopus)로 
 

 

영국의 대학 및 고등분야 전문지인 The Times Higher Education 

Supplement (THES, www.thes.co.uk) 와 교육 및 유학 관련 컨설팅을 

담당하는 다국적기업 'QS'(www.topuniversities.com)가 매년 공동으로 

발표하는 세계 대학 평가 에서 올해부터 대학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

스코퍼스(Scopus) 를 사용하기로 하였다.  

 

더 타임즈(THES)는 매주 발행되는 주간지로, 주로 연구기금이나 취업 등 

학술계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, 이 평가를 총괄하는 

리서치ㆍ컨설팅 회사인 영국의 QS 사는 학부, 대학원, MBA 등에 관련된 

교육관련 정보를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, 출판 및 컨설팅 업무도 

하고 있다. 

 

더 타임즈는 연구의 질, 대학원생의 사회진출도, 세계화 측면, 교육의 질의 

4 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매년 세계 200 대 대학을 선정해 오고 있으며, 

동료평가( Peer review - 40%), 교수 1인당 논문 인용 지수(20%), 

국제기업의 대학평가(Recruiter Review – 10%), 외국인 교수 비율(5%), 

외국인 학생 비율(5%) , 교수 대 학생 비율(20%)로 가중치가 부과된다. 

 

QS 사의 수석연구원 벤 소터씨에 따르면, 2004 년 대학평가를 시작할 때는 

명망 있는 소스가 톰슨사의 Web of Science(ESI) 밖에 없어, ESI 데이터를 

쓰기 시작하였으나, 2004 년 엘스비어 출판사에서 스코퍼스를 출시하면서, 

그동안 ESI 에서 제공받지 못했던 많은 데이트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. 

따라서 2007 년도부터 스코퍼스를 사용하게 되었으며, 스코퍼스로 변경한 

이유는 아래 3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. 

 

1. 미국밖에서 출판된 논문들에 대한 정보를 보다 더 다양하게 수록하고 있어, 

보다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확보할 수 있다  

2. 기존에 덜 알려져 있던 대학이나 기관의 출판물들을 대량으로 보다 

광범위하게 수록하고 있다.   

3. 비영어로 된 컨텐트를 다수 포함하고 있어, 상대적으로 자국의 언어로 

씌여진 높은 연구성과를 많이 가지고 있는 학교에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

점이다. 

 

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에서 찾아 볼 수 있다.  

http://www.topuniversities.com/ 

http://www.scopus.com 

http://korea.elsevier.com 

 

 


